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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 자가용 승용차 분담률은 약 58%로 

수도권 42%보다 높은 수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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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지역은 광역권이 아닌 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분포
를 볼 때 10대 이하 청소년층이 15.58%, 60대 이상 고령층
이 30.68%인 고령화 지역이다.1)

1) 수도권의 경우 10대 이하 학생층 26%, 60대 이상 10.87%



- 2 -

<표1> 통행실태조사 조사지역

구분 조사대상 지역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남도 보령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북도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증평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상남도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상북도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조사 내용은 개인의 하루 동안 통행을 묻는 것으로 각 통행
별 통행목적, 통행수단, 소요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조사방법은 컴퓨터에 기반을 둔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2) 

2) 전체 지역 표본율은 2009년 11월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0.93%로 허용오차는 신뢰도 수준 95%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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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결과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 통행하
는 횟수는 평균 2.40회3)이며 1회 평균통행거리는 8.67km로 
나타났다. 

-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4) 39.8%, 도보34.2%, 버스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1> 조사한 총 통행중 각각의 통행수단을 선택한 비율 

ㅇ 버스는 대부분 조사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주 
이용층은 10대 이하 학생이나 60대 이상 고령자(전체 버스
이용의 60%를 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지역의 버스선택 비율은 수도권 평균 25%보다 약 9% 
낮은 16%에 불과했지만 버스를 이용한 평균 통행거리는 약 
15km로서 수도권 약 9km보다 높게 나타났다. 

3) 비통행을 고려하는 경우 1.64회/일, 광역권의 경우 광주광역권(2.57통행), 대구광역권(2.48통행), 전주대도시권(2.45통행), 대

전광역권(2.38통행), 부산·울산권(2.20통행)

4) 본인 운전이 아닌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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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전체 통행거리를 고려한 수송실적5)을 비교할 때 해당
지역 버스 수송분담률은 약 27%, 수도권 약 28%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비교

수단 지표 수도권 조사지역

버스 
수송실적 28. 47% 27. 46%

수송분담률 165백만인·km 32백만인·km

승용차
수송실적 42. 30% 58. 21%

수송분담률 245백만인·km 67백만인·km

- 대중교통을 이용한 주 통행목적은 등하교, 쇼핑 등으로써 출
퇴근 통행이 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및 광역권과는 다른 특
성을 나타냈다.

ㅇ 친환경 교통수단인 도보나 자전거는 해당지역 분담률이 수
도권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보와 자전거의 선택비율이 전체 통행수의 약 37%6)로 수도
권 약 30%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 전체 통행거리를 고려할 때 이 수단들의 수송실적 분담률은 
6.25%로 수도권 5.58%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전체 통행수와 각각의 통행거리를 고려한 수송량, 총통행수×통행거리로서 사람의 경우 인·km단위로 표시됨

6) 도보 34.2%, 자전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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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5.40%승용차, 58.21%

버스(노선), 

22.81%

버스(비노선), 

4.65%

철도, 0.68%

택시, 1.45%

자전거, 0.85%

배, 0.60%

경운기, 0.16%

기타, 4.25%기타, 5.86%

<그림1> 전체 조사지역의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비교

ㅇ 결론적으로 조사대상지역인 농어촌, 산간지역의 경우 수도
권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이용률은 낮고 자가용의 이용률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그 이유는 조사지역이 대중교통망이 열악한 지방 교통소외지
역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평균통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길
어서 전체 수송실적 효용성을 비교할 때 수도권과 거의 동일
한 수준의 분담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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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의 고효율성을 고려할 때 해당지역내 
대중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해당지역은 저연령층과 고령자등 자가용을 사용하기 힘든 교
통약자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지방 교통소외지역 형평성과 
교통소외계층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해당지역의 대
중교통서비스 확대는 필요하다. 

- 이렇게 고정수요가 상대적으로 작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수요탄력적인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전화예약에 따라 운행되는 준대중교통수단
(Paratransit, Dial-a-ride7)) 형태의 대중교통수단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7) 정해진 노선이나 스케쥴 없이 해당수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예약이나 실시간 요청에 반응하여 운행되는 대중교통수단


